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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예진1, 이규항1, 김태욱1, 손병구1*

1(재)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플라즈마융합사업본부

[서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작물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은 건강 식품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고, 성숙한 채소에 비해 3~4배 

더 많은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새싹채소 또한 각광받게 되었다. 새싹채소는 종자를 뿌린 후 1주일 정도면 식용이 가능하

기 때문에 재배기간이 짧고 키우기가 쉬워 많은 농가에서 재배되고 있으나 종자 자체의 오염으로 인하여 작물의 성장과 품질

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초기 살균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살균을 위하여 가열, 약품처리, 오존수 사용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효과가 낮거나 소비자의 불안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친환경적인 살균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플라즈마 복합 마이크로 버블 융합수는 마이크로 버블을 오존의 전달물질로 사용하여 살균 대상의 표면을 타겟팅하여 살균할 

수 있으며, 마이크로 버블의 폭발력과 마이크로 버블 내부 오존 및 생성된 라디칼을 통해 종자의 오염균을 효과적으로 살균할 

수 있는 물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플라즈마 복합 마이크로 버블 융합수를 활용해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종자 살균 및 새싹

채소 생장성 향상 연구를 진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5종의 종자(부추, 맛진 열무, 브로콜리, 적양배추, 레드콜리비)는 경기도에 위치한 종자 판매상에서 구매하였으며, 이중 표면

에 손상이 없는 종자를 50개씩 2개의 군으로 나눠 발아를 진행하였다. 1군은 일반 생수, 2군은 플라즈마 복합 마이크로 버블 

융합수를 사용하여 발아 및 성장을 시켰으며, 종자에 따라 5일 또는 7일의 기간이 지난 후 자란 새싹채소를 취하여 생장성을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플라즈마 복합 마이크로 버블 융합수를 생성하는 설비를 개발하고 이를 종자의 표면 살균, 종자 발아, 그리고 종자 

성장에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새싹채소의 성장성을 향상시키는 연구로, 5개의 종자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동일한 

기간 동안 발아 길이는 최소 1.4배가 증가하였으며 종자의 무게는 최소 1.1배가 증가하여 일반수 사용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또한 발아 과정에서 사용된 물의 오염도를 확인한 결과 일반수 사용 대비 95% 이상의 살균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

였다.




